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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경하는‘존 클레멘스’사무총장님, 이호왕 후원회장님,

그리고 정운찬 총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,

국제백신연구소 창립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작년에 이어 두번째 방

문이지만 반갑고 뿌듯한 마음은 여전합니다.

세계적인 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싶어, 참 자랑스럽습니

다. 앞서 들은 것처럼 나날이 발전하는 연구소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 아

닐 수 없습니다.

이 자리를 빌려 연구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, 그동안 관심과

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내외 후원인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참석자 여러분,

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질병과 싸우고 이를 극복해 온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.

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도처에는 질병으로 고통 받

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마땅한 백신이 개발되어도 제때 공급받지 못해 목숨을 잃

는 이들만 해마다 1,000만 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. 그 대부분이 치료비를 감당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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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못하는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.

빈곤은 질병을 낳고 질병은 더욱 심각한 빈곤을 낳습니다.

저는 지난 남아시아 지진해일 때 전염병에 무방비로 내몰린 어린 아이들의 모

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했습니다.

국제백신연구소에 대한 기대는 그래서 더욱 각별합니다. 그동안 여러분은 이

질, 장티푸스 백신 연구에서부터 최근 조류독감 연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과를

거두었습니다.

앞으로도 새로운 백신의 개발과 보급은 물론, 선∙후진국 간의 백신 기술격차

를 줄이는 일에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,

질병에 국경이 없다면 이를 극복하는 노력에도 국가 간의 경계가 있을 수 없다

고 생각합니다.

다음 달 부산에서 있을 APEC 정상회의에서도 조류독감을 비롯한 새로운 보건

안보 의제에 대해 공동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한국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. 그동안 주력

해 온 저개발 국가의 백신 비축사업을 변함없이 지원하는 것은 물론, 국제백신연

구소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.

거듭 창립 8주년을 축하드리며,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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